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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천 예찬

시客인정과 섬令사무관 이완규

과천에 살아온 지도 벌셰 21년 지 되어 간다
처믐 과천에 이사오고 나서 5살, 7살인 두 아이 들 

믈 데리고 화참캰 어느 弃일에 관악산믈 오른적이 

있었다, 보폭이 적은 아이들과 걷느라5분 몰라升서 10부숴기를 수도없이 반복햔 끝에 

겨毕 도달햔 변주함레 몰하 시원하고 찬줴햔 공기 

와 햑■수를 들이 마시 던 기석 …

쌀발캰 이른 봄에는 쳔 계산 기슭믈 집 사람과 아 

이들과 같이 냉이, 쑥, 낀들러를 캐다升 어디-면 무 

엇이 있나를 대충 기억했다升 해外 바낄때마다 햔 

동안 차아 다니는 추억들…

몇년 전에 발견햔 산딸기升 많이 있는 잠소를 맡 

아놓고 아침,저녁으로 차아가서 조심조심 계란믈 집 

더내듯 따내면서 누가 따가지 嚮기를 바라면서 계 

족 거의 1달동얀 따내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,

보통 산뼐기는 6뭘줎순에서 7뭘중순祚지 산족에 

서 볼 命가 있다…

요즘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청계산으로 밤믈 주 

으러 升고 있다, 30분동안에 1되정도의 밤믈 채물 

命 있는데 산에서 자변적으로 나는 밤믈먹어보지 

못캰 사감은 그 마이 얼마나 별미인지 모른다, 어느 

해 인가는 주눠왔던 밤믈 그대로 며칠동얀 집안 배 

란다에 종이를 깔고 그 위에 펼쳐놓은 퍽이 있는데 

밤의 瞽기를 맡고 모여든 벌러들 때문에 우리 빨이 

기겁믈 하고。测■를 부르는 것이 아닌7怜
그번 일이 있고 나서는 밤믈 줏기만하면 샌밤으 

로 ■舛먹던지 结어 먹기로 방침믈 펌하고 이것도 여 

의치 않믈 때는 냉동실에 밤믈 보관하였는데 빡찬 

냉동실믈 본 집사람이 밤폼 그만 주워 오라고 푸념 

믈 하던 일이 생각난다,

과천의 밤中확시기는9뭘중순에서 1。뭘중순이 되 

는 것믈 알命 있었다,

작년 추척 연壽땐 쳐남과 같이 천계산에서 내려 

오다가 믐지흑 비탈진 굣에서 자련송이와 엿지버섯 

믈 채취场뎌 卒라硏 판에 구어 먹고 차를 끓며 마시 

던 추억•••등등

걸자는 이루 혜아럴 中 없이 많은 혜택들믈 이 

도시 과천에서 누리며살고 있다

과천의 뫼곽 순환 도로옆의 至에는 보리수나早外 

싱싱햔 열매를 달고 있어 지나7电 길손의 눈믈 잡 

는다,

참으로 이와같이 공기맑고 산세升 좋은 고잠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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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어디에 있믈7怜
그리고 해마다 결실의 계절인 升믈이 되면 단性 

이 흡뻑 들어찬 배나무밭으로 달려升 낙과에 허기 

진 배를 채우고 집으로 사升지고 내려와 식卒헤 하 

나쐬 꺼내 먹었던 기억…

찌는 듯햔 무더위升 시작퇼 즈믐씨면 과천 薄교 

옆 인곰 中영장(골자기 풀믈 7医)헤서 아이들과 같 

이 ■罟잠구 치면서 놀던 기억도 있다,

집사람이 간식과 애들옷믈 준비하여 풀내뭄 맡으 

면서 가폭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여 식사件던 기억 

은 아직도 잊지 못햔다,

서물대공원 얀의 暫굿햔 잠미공원믈 거닐며 호수 

升의 평화로운 오리떠들의 먹이사냠도 구견하고특 

히 이번 여름옌 일升친쳐들이 모두 우리집에 모인 

퍽이 있었는데 과천의 장미공원(ROSE GARDEN) 
에 升서 촴꼐 사진찍고 쨍쨍 내려쪼이는 햇살도 아 

랑굣 하지않고 한참믈 놀다가 온 일도 있었다,

과천에서 오래살다보니 점점 더 매력믈 느끼며 

이런 아름다운 지역에서 살게 퇸 것믈 자랑스럽게 

생과한다, 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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